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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산업의 미래, 수산업경영인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26일부터 3일간 어업인 31명 대상, 집합교육과 현장 교육 병행 -

- 어선 화재 대응·수산업 경영인 육성 사업 교육, 어업인 간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수

산업 경영인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31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촌 중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이번 전

문교육은 집합교육과 현장 견학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집합교육으로 ▲심폐소생술 및 어선 화재 대응 등 어업인 안전교육 

▲어업경영체 교육 ▲정책자금 사용 교육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시 유의점 및 사업추진과 관련된 구비서류와 절차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견학교육은 전라남도 일원에서 ▲소형어선에 사용

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대체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인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산업 조선소 견학을 통해 글로벌 친환

경 조선산업의 생태계 기술 습득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최고수산

경영자 과정 강의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현장 교육이 진



- 2 -

행됐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 수산업 경영인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 어업인 간 소통과 정보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인천시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산업경영인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육성할 것”라며,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정예 수산인력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난 4월 신규 수산업 경영인 17명

(어업인 후계자 13명, 우수 경영인 4명)을 선발했는데, 분야별로 어선어

업 종사자가 14명(82%), 양식어업 종사자가 3명(18%)이다.

이번에 선정된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5억(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우수 경영인은 과거 지원받은 정책자금 외에 추가로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의 금융지원을 받아 어선 건조 

및 구입, 양식장 개‧보수 등을 지원받게 된다.

<붙임> 2023년 수산업경영인 교육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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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안전교육

▲ 어업경영체 등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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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교육


